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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오카야마 ～건강 수명을 늘리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일전에 발매된 어느 주간지에서 심신이 같이 자립하고 건강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인「건강수명」에 대해 다루고 있어, 그중에 20 대도시（쿠마모토시를 

제외한 19 개 정령도시와 동경 23 구）의 「핑핑 코로리」라는 순위가 게재 

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주간지의 연구팀이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요점은 「평균수명」 

에서「건강수명」을 뺀「건강하지 못한 기간」의 기간을 비교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결과를 보면 오카야마시는 최하위인 20위（12．59년）. 1위의 

하마마츠시（9．52년）와 비교하면「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 길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후생노동성 연구팀이 정리한 20대 

도시의「건강수명」의 순위도 살펴보았는데 하마마츠시의 남성（72．98세）、 

여성（75．94세）이、20대 도시 중 1 위인데 비하여 오카야마시는

남성 18위（69．01세）、여성 15위（72．71세）로 「건강수명」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는「건강수명」이 긴 요인으로서、 



（１）녹차의 소비량

（２）야채의 섭취량

（３）사회참여의 적극적 여부

（４）취업률의 높이

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의료・복지시설의 상황과 전에 메일 메거진에서도 

소개한 걷기를 비롯한 운동량의 증가 등、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고령화가 더욱더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수명」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후,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